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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가주호텔노동자노조의파업

에이어이번엔패스트푸드업계

노동자들이13일하루파업과시

위에돌입한다.

맥도널드 등 주요 업체 소속

노동자들은 고물가 시대 최저

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을

개선하지 않으면 더는 인력 충

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업주들

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

장하고있다.

동시에 업계 노동자들이 작업

중 부상을 입을 경우 법적인 보

호가제대로이뤄지도록가주의

회에 관련 법 상정과 통과도 촉

구할예정이다.

가주 하원에 지난 2월 발의된

관련패스트푸드업계부상노동

자 보호법(AB 1228)은 아직 소

위원회에계류중인상태다.

많게는 수백명이 참가할 예정

인 오늘 길거리 시위는 오전 11

시LA다운타운인근빅셀과3가

교차로(LA상공회의소 건물) 근

처에서 열리며, 오후 3시 보일하

이츠에위치한맥도널드(3868 E

3rd St.)와 오후 5시 한인타운 3

가와 램파트 인근 몰(270 S

Rampart Bl.)에서도이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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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반침하로12채의주택이붕괴

한 롤링힐스 에스테이트에서 집

을잃은주민들의안타까운사연

이이어지고있다.

웨버웨이옌(73)은나흘이지

났지만 집을 잃은 것이 실감이

나지 않는다고 12일 LA타임스

와의인터뷰에서밝혔다.

그는 임시거처인 호텔에서 무

의식적으로 자신의 커피잔을 찾

았고 이내 허탈해했다. 옌은 “25

년 동안 항상 그 잔만 사용했다”

며 “한평생추억을가방단2개에

담아서 빠져나와야 했다. 다시는

되돌릴수없는소중한것을잃었

다는것이믿기지않는다”라고심

정을전했다.

지난 10년 동안 옌이 살았던

집은 4일 전보다 15피트 더 밑으

로 려 내려가 형체를 알아볼

수없게됐다.

옌은“집이아예무너져사라지

기 전에 보험회사에 넘길 사진을

찍어야한다”고씁쓸한웃음을보

였다. 이어 그는 “지반붕괴가 있

기 이틀 전에 벽의 균열, 누수 등

여러 전조증상이 보여 주택소유

주협회(HOA)에연락했지만, 개

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

는대답을받았다”고덧붙였다.

LA타임스는롤링힐스에스테

이트 지역 HOA에 누수 및 균열

관련해 질문했지만, HOA는 답

변을거절했다.

NBC4 뉴스는 또 다른 피해

주민인90대르레비어부부가42

년 동안 살았던 집을 잃었다고

이날 전했다. 이들 부부는 그저

집이서서히붕괴하는걸지켜볼

수밖에없었다.

이들의 딸인 주디 르레비어는

“사고 당시 집 안에서 점심을 먹

고있었는데균열이일어나는소

리를듣고대피했다”며 “현재부

모님은 호텔에서 임시거주 중”

이라고 말했다. 전날 오후 시의

회는 만장일치로 비상사태를 선

포했고 주변의 하수관이 파열하

며인근주택5채에대해추가대

피명령을내렸다.

시 관계자는 “피해 규모가 드러

나는 대로 가주비상사태국(OES)

과 연방재난관리청(FEMA)에

재정지원을 요청할 것”이라고

밝혔다. 김예진기자

LA의 대표적인 한인 시니어 아

파트인 엔젤러스 플라자(An�

gelus Plaza)에서첫여성한인

주민회장이탄생했다.

12일 엔젤러스 플라자 아파트

의오래된한인친목회 ‘엔젤러스

플라자 한인회(이하 한인회)’는

설립 이래 첫 여성 회장인 이윤

자(80) 제20대 회장의 취임식을

진행했다.

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전임

회장의 사망 등으로 4년간 공백

상태였던 한인회는 이번에 이씨

를비롯한임원진14명을선임하

고새출발을알렸다.

이날 취임식에는 케빈 드레옹

(14지구) LA시의원사무실관계

자와 데이비드 김 연방하원(34지

구) 후보, 서울메디컬그룹(SMG)

관계자등과한인거주민300여명

이참석해함께축하했다.

이신임회장은서울대물리과

를졸업하고1979년에남편사업

차 도미해 2008년 10월부터 15

년째 엔젤러스 플라자 A동에서

거주중이다.이날그는“늦은나

이지만한인주민들의편의를위

해 성실하게 봉사하겠다”고 소

감을전했다.

LA다운타운 중심부에 있는 엔

젤러스 플라자(255 S. Hill St.,

LA)는 총 1093세대에 1400여명

의시니어가거주하고있다.

이 중 60% 이상(약 800명)이

한인으로 LA에서는 가장 많은

한인시니어들이거주하는아파트

중하나로알려져있다.그외35%

는 중국계이고 백인·라티노·흑인

이나머지5%를차지한다.

은퇴주택재단(RHF)이 1980

년 건축해 현재 40년이 넘은 이

아파트에서 엔젤러스 플라자 한

인회는 십수 년 동안 그 역사를

같이했다. 이신임회장은지난5

월 부임하면서 한인회를 공식 비

영리단체로 시에 등록했다고 전

했다. 그는 “1000세대에 가까운

한인시니어들이 대거 거주하는

곳인 만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

과 후원이 필요하다”며 “스폰서

기업을 찾아 한인 시니어 주민들

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프

로그램과 혜택들을 제공하도록

노력하겠다”고포부를전했다.

한편, 엔젤러스플라자아파트

는 16층아파트 2동과 17층아파

트 3동 등 총 5동으로 구성돼 있

으며, 각 동에 있는 매니저 5명

중2명이한인이다.

모나 권 아파트 매니저는 “시

큐리티가3교대로24시간보안을

지켜 안전하다”며 “또한 아파트

단지 내 미니마켓과 병원, 약국,

미용실, 도서관, 교회 등 편의 및

문화 시설을 모두 갖춘 6층짜리

시니어 액티비티 센터(아가페 빌

딩)가 자리 잡고 있으며 수십 가

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

고있다”고전했다. 이어권매니

저는 “현재 입주 신청 대기자만

4000명이넘는다”고말했다.

엔젤러스 플라자 아파트는 62

세 이상의 연간 평균수입이 1인

가구 3만6550달러 이하 저소득

층시니어만입주할수있다.
장수아기자

3종합

12일 엔젤러스 플라자 시니어 아파트 한인회의 김윤자(오른쪽) 신임 회장이 데이비드 김 연방하원(34지구) 후보와

악수를하고있다 김상진기자

한인시니어아파트첫여성주민회장선출
다운타운엔젤러스플라자

60%한인대기만4000명

이윤자회장성실하게봉사

42년동안살았던집이사라졌다
롤링힐스안타까운사연들

가방2개겨우챙겨대피해

90대노부부도호텔로피신

LA패스트푸드노동자도파업선언

임금인상노동환경개선

오후5시한인타운에서도

LA최대규모


